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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의원, 장애인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 촉구

-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필요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증진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 박종필 의원은 “장애인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려면 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 중 접근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도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의 의견 없이 예산에만 맞춰

설치되어 우려된다”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 의원은 “2023년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 

해이다”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편의증진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공언한 



‘장애인 친화도시’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종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며, 전체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으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서 

시민 누구나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